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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9(금)�디도서� 1-3장� �선한�일의�본을�보이며

디도는�바울에게�매우�신뢰받던�인물이었습니다.

바울이�고린도�교회와�미묘하고�불편한�상황에�있었을�때,

자신의�진심과�편지를�전할�이로�택한�것이�디도였습니다.

바울은�헌금에�관한�일도�디도에게�맡겼습니다.

(고후8:6,16-17,23,12:18)

디도는�예루살렘�여행,�고린도와�관련해�언급되며,

바울이�그레데�지역을�떠났을�때�그곳에�남아서

성도들을�돕고�권면하는�역할을�했습니다(1:5).

(갈2:1-3,고후2:12-13,7:5-7)

디도서는�디모데전서와�내용면에서�유사합니다.

하나님의�약속인� <영생>에�관한�말씀을�시작으로(1:1-4),

감독과�장로들이�지녀야�할�덕목과�태도들(1:5-9),

거짓�선생의�정체와�경계/책망에�대한�권고(1:10-16),

성도의�모범적인�신앙과�삶을�다룹니다(2-3장).

성도들은� <그�날>을�소망하며� <오늘>을�살아갑니다.

예수님의�부활을�통해�이미�생명을�맛보게�된�우리는

마침내�드러날�영원한�생명을�믿고�소망하며�살아갑니다(1:2).

천국의�덕은�이�땅의�윤리,�덕스러움과�별개가�아닙니다.

그리스도인은�의로운�삶,�경건한�삶을�훈련하며

신앙공동체와�세상�모두에�덕을�끼쳐야�합니다.

(1:6-8, 2:1-6,9-10,12, 3:10-17, 4:1-4)

나는�덕스러운�성도와�시민으로�살아갑니까?

❶ 의로운�삶,�경건한�삶을�훈련하고�있습니까?�
❷ 직분에�걸맞는�신앙의�본을�보이고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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